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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ASEAN+1 지재권 협력 확대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올해부터 ASEAN+1 형태의 특허청장 회담을

추진하는 등 ASEAN 10개국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

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이의 일환으로, 특허청은 지난 2월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

ASEAN+1 형태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

심사, 집행단속 정보 공유, 지재권 법률·교육 컨설팅 등의 다양한

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.

ASEAN 측도 한국의 지재권과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

강력히 희망하면서, 특히 교육훈련, 지재권 활용정책, 지식재산 인식

제고 캠페인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.

양측은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

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고 한-ASEAN 특허청장 회의를

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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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EAN은 2015년 말 아시아의 EU를 표방한 아세안경제공동체

(AEC) 출범 후 인구 세계 3위, GDP 2위, 상품교역규모 4위의 거대한

단일시장을 형성하여 포스트 차이나로 거듭나고 있다. 또한,

ASEAN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고,

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(1위, 584만 명)이다.

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이 지역에 화장품, 휴대폰, 전자제품 등의

한국 기업 진출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아세안 주요국 시장 점유율

(인니·베트남·필리핀·태국)은 2010년 6.4%에서 2014년 7.6%로 올라가

우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.

그러나 A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적인 협정에도

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다수 있어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

인프라 구축 등 협력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.

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ASEAN+1 지재권 협력은

이 지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 강화에 효율적인 채널이

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
